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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달 23일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을 앞두

고 새 변호인단이 추가로 선임됐다. 법무법

인 LKB 이광범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이 법

인 소속 변호사 네 명이 이름을 올렸다. 이 변

호사는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

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.

법무법인 LKB는 최근 주요 형사사건에 빠

짐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. 특히 친여(親與) 

인사들의 사건이 많다. 조국 전 장관 부부 사

건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

재명 경기지사, ‘환경부 블랙리스트’ 김은경 

前 환경부 장관 사건도 맡았다. 노무현 정부

에서 법무법인 화우와 해마루, 이명박 정부에

서 법무법인 바른이 급성장한 것처럼 문재인 

정부에서는 LKB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평

가가 나온다.

이는 이광범 대표의 이력과 무관치 않다. 

그는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‘우리법연구회’ 

창립 멤버이다. 2012년 이명박 前 대통령의 

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을 맡는 등 

현 여권 인사들과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

져 있다. 법조계에선 LKB의 성장배경으로 이

런 인적 네트워크를 꼽기도 한다. 2012년 이

광범 대표가 그의 이니셜을 따 설립한 LKB는 

2016년부터 매출액 100억원을 넘어 고위 법

관 취업 금지 로펌이 됐다. 판사 출신들이 모

여 설립했지만 현재는 ‘최순실 특검보’ 박충

근 변호사, 법무부 감찰관 출신 장인종 변호

사, 서울북부지검장 출신 임권수 변호사 등 

검찰 전관들도 다수 들며 변호사가 60여 명

으로 늘었다.

법무뉴스

정부서 급성장한 법무법인 LKB, 

왜 잘나가나 봤더니…

-  이광범 대표가 ‘우리법’ 창립멤버… 조국·김경수 등 

주요사건 싹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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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핵심 인사 관련 사건이 몰리면서 다른 

사건까지 덩달아 몰린다는 분석도 나온다. 한 

로펌 관계자는 ‘절박한 마음으로 로펌을 찾는 

의뢰인으로서는 여권 핵심 인사 사건을 많이 

맡는 LKB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것’이라고 했

다. 전관예우 타파 등 검찰 개혁 실무 작업을 

하는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도 이 로펌 출신

이다. 검찰 일각에서는 ‘전관 변호사가 중심이 

된 전관예우 개혁’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

내기도 한다. 물론 LKB가 이와 무관하게 ‘실

적’을 내는 것은 사실이다. 최근 징계 처분이 

효력 정지된 손태승 우리금융  회장 사건을 비

롯해 벌금 90만원으로 직을 유지하게 된 백군

기 용인시장, 이재수 춘천시장도 모두 이 법인

을 거쳤다.

최근 이광범 대표는 LKB 법인등기의 대표 

변호사 명단에서 빠졌다. 일각에선 7월에 출

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장을 

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. 한 LKB

관계자는 “대표가 발이 넓어 이런저런 얘기가 

나오는 것 같다.”고 했다. 

(출처/조선일보)  


